



미 소 의  수 녀 님

멀리 가시는 수녀님 !

수녀님께서 가회동에 오신 지 벌써 1년이 넘으셨어요 ?
수녀님을 처음 뵈었을 땐 친숙하지 않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웠던 일이 아주 아주 많아 졌어요.
  
교리 공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 그리고 어린이 미사에 수녀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사단을 귀여워해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때론 엄하게 잘못된 점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고마움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머리 길렸을 때 미웠어요 ?  수녀님 죄송합니다. 
복사단 여름 캠프로 롯데월드에 함께 가셨을 때,
놀이기구는 타지 않으셨지만 옆에서 저희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시며
손을 흔들어 주실 때 그 놀이는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환한 미소로 반겨주실 때마다 “안녕~멋진 누구야 ”
하신 인사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오파니아 수녀님처럼 멀리 멀리 떠나시는 수녀님 !

항상 건강하시고 수녀님께서 하시는 성무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제대 앞에서 조용히 기도 드릴께요 . 
안녕히 가세요, 수녀님 !  저희 말썽꾸러기들 잊지 않으시죠 ?
참으로 고마우신 수녀님을 다시 뵙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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